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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서 인공지능(AI)의 혁신 잠재력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AI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금융 서비스의 제공과 소비 

방식이 대전환을 맞이했다. 씨티그룹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글로벌 은행 업계 수익이 향후 6년간 9% 증가해 2028년 2

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AI로 역량을 증강한 금융기업의 리더들은 AI가 생존에 필수 요인임은 물론 핵심 차별점이 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들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AI를 도입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걸 맞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AI로 증강된 

은행에 걸맞게 거버넌스 구조와 프로세스뿐 아니라 인력관리 시스템까지 재정비해 AI 투자에 대해 최대한의 가치를 얻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금융기관들이 AI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를 최적의 방식으로 규모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변화에 따른 피로감 또한 느끼고 있다. 이들은 기술 및 데이터 인프라를 더욱 

신속하게 현대화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또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미 디지털 전환 여정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실정이다. 은행이 기술부채를 

극복하고 AI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해 핵심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면, 보다 강력한 추진력과 집중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

서문

금융의 AI 혁신: 
생존에 필수, 차별화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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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은행 부문: AI로 기술 현대화 가속

은행 부문에서 AI의 혁신 잠재력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초기 및 첨단 AI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은행 서비스의 제공과 소

비 방식이 대전환을 맞이했다. 씨티그룹(Citigroup)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AI로 글로벌 은행 업계 수익이 향후 6년간 9% 증

가해 2028년 2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1

AI로 증강된 은행은 첨단 머신러닝(ML), 신경망, 자연어처리(NLP), 생성형 AI 툴을 매끄럽게 통합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미 

AI로 역량을 증강한 은행의 리더들은 AI가 생존에 필수 요인임은 물론 핵심 차별점이 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들 은행은 책

임감 있는 방식으로 AI를 도입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걸맞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AI로 증강된 은행에 걸

맞게 거버넌스 구조와 프로세스뿐 아니라 인력관리 시스템까지 재정비해 AI 투자에 대해 최대한의 가치를 얻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은행들이 AI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를 최적의 방식으로 규모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개

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많은 은행들이 ‘과도한 변화에 따른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기술 및 데이터 

인프라를 더욱 신속하게 현대화하고 이를 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 딜로이트가 은행 리더들을 대상으로 실

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자사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이 생성형 AI 툴 및 앱을 도입하기에 적절하다' 또는 '매우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

자는 1/4에 불과했다.2

하지만 리더들이 나서서 산재되고 낡아 기술부채만 축적하는 레거시 기술 인프라를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해소할지 제시하지 않으

면 AI를 성공적으로 전사 배치하기는 힘들다. 비록 느린 속도이기는 해도 기술부채를 확실히 줄여나가는 은행들은 많지만, 이러한 기

술부채는 적어도 30년간 축적돼 온 것이므로 이러한 속도로는 경쟁력을 잃기가 쉽상이다. 또한 많은 은행들이 이미 디지털 전환 여

정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는 실정이다. 은행들이 기술부채를 극복하고 AI의 잠재력을 십분 활용해 핵심 

은행 인프라를 현대화하려면, 더욱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여 정면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AI로 증강된 은행으로 거듭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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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가치를 100% 실현하려면 초기 AI(규칙 기반 시스템과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 중심의 AI로 현대의 딥러닝, 신경망 

기반 AI 기술과 대비되는 기술)와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큰 관심

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은행들의 비즈니스 성과에 더욱 유용한 것은 초기 AI의 예측능력이다.

JP모건(JPMorgan)은 생성형 AI와 더불어 양자컴퓨팅 등 미래 기술에 투자하고 있지만,3 여전히 초기 형태의 머신러닝에서 더 많은 가

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JP모건은 2024년 5월 AI를 활용해 상품 등록을 포기한 고객들을 다시 유인하는 솔루션 덕분에 등록 완료

율이 10~20% 높아졌다고 설명했다.4  더 규모가 작은 커뮤니티 은행들도 초기 AI 기술에 기반한 툴을 활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Stockton)에 소재한 자산 규모 약 8억 달러의 BAC 커뮤니티 뱅크(BAC Community Bank)는 사용자 질문에 응답하고 적절

한 직원을 컨택포인트로 배정하는 AI 기반 앱을 출시했다.5 

이와 동시에 생성형 AI가 속속 도입되며 새로운 생산성 향상의 시대가 도래하며, 2025년은 은행들이 생성형 AI의 실험적 도입에서 나

아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금융사기 대응 등 본격적 상용화에 나서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생성형 AI 파일럿 모델을 구축

하는 과정에서 내부 테크팀이나 테크 벤더가 구축한 폐쇄형 모델에서 공개형 오픈소스 모델로 전환하는 추세가 시작됐다.6  이들 은행

은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설계와 응용 및 데이터 노출에 대한 관리 권한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7 

테크 예산이 제한적인 은행들은 범위가 좁아 구축과 유지에 비용이 덜 드는 소규모 언어모델(SLM) 도입을 고려할 만하다. SLM은 데

이터 풀이 적고 오픈소스 코드로 구축하기 때문에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훈련하는 데 적합하고 상품 세부사항 검색 및 소규모 거

래 처리 등 내부 응용사례에 맞춰 적용하기가 용이하다.8  또한 소형 은행들은 자원을 합쳐 최상의 방식으로 AI를 개발할 수 있는 컨소

시엄에 참여하는 것도 이득이 될 수 있다.

초기 AI의 가치 증폭과 더불어 생성형 AI의 가치 실현

은행들은 AI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함과 동시에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

고 있다. 딜로이트 AI 연구소(Deloitte AI Institute)에 따르면, 생성형 AI에 따른 위험 완화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투자는 LLM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9 

생성형 AI를 포함한 AI는 편향적 산출물, 모델 행태의 투명성 부족, 지식재산권(IP) 및 개인정보보호 침해 등 위험을 수

반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AI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AI 모델의 공정성과 비편파성, 신뢰가능성,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안전성, 책임성, 개인정보보호 등을 확보해야 한다.10 

신뢰할 수 있는 AI의 세 가지 핵심 기반은 준비 단계부터 개발, 테스트, 수정, 지속적 관리까지 AI의 전주기를 통틀어 내

재돼야 한다. 설계부터 AI 신뢰를 구축하려면 모델 구상, 개발, 실행을 아우르는 각 단계마다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

다. 이 때 법률, 규제, 정보보안, 정보화기술(IT), 데이터, 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면 명확한 거버넌스

와 문제해결 채널을 수립할 수 있다.

자사만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조직의 IT 부서나 공식적 거버넌스의 관리를 벗어나 사용되

는 ‘그림자 AI’(shadow AI)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AI 모델과 상품, AI와 최종사용자 간 소통에 어느 정도의 감독

이 필요한 지도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AI 툴 대신 코어 플랫폼에서 수행해야 

하는 비즈니스 크리티컬(business-critical) 태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AI 신뢰 구축에 중요하다.

AI 전주기에 신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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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스 인사이트(Forbes Insights) 2023년 설문조사에 응한 은행 리더 10명 중 약 6명이 조직의 비즈니스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로 레거시 인프라를 꼽았다.11  은행들이 AI의 혁신적 힘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노력에 박차를 가해

야 한다는 의미다. 딜로이트 서베이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데이터 관리와 클라우드 소비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전사적 생

성형 AI 전략 개선 계획을 세운 은행이 3/4을 넘었다.12 

하지만 더 이상 핵심 기능을 지원하지 못하는 메인프레임 기반의 ‘좀비’ 코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은 2025년에도 힘든 과

제로 남을 것이다.13  미국 통화감독관 대행 마이클 J. 쉬(Michael J. Hsu)는 2024년 5월 연설에서 이러한 코어 시스템을 완

전히 교체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고 수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한 과업이라, 일부 은행들은 레거시 기술에 ‘볼모로 잡혀 있

다’고 지적한 바 있다.14  또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일부 은행들의 경우 ‘새롭지만 아직 증명이 덜 된 코어 시스템 벤더들’

이 제공하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15 

물론 많은 은행들이 이미 코어 시스템을 상당 수준 현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AI의 가치를 100% 실현할 수 있도록 기

술부채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대화 속도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

대화를 위해 반드시 코어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 엎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양한 툴을 활용하면 점층적 현대화가 가능하다. 일례로 솔트레이크시티에 

소재한 자이언스 뱅코프(Zions Bancorporation)는 10년에 걸쳐 코

어 시스템을 점층적으로 전환했다. 먼저 소비자 대출 소프트웨어를 

전환한 후, 기업 및 건설 대출 소프트웨어를 거쳐 예금 플랫폼까

지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16 

레거시 코어 시스템을 서비스/혁신 계층으로 묶어 애플리

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차세대 시스

템과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17  이러한 계층을 형성하

면 일괄 처리하던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뿐 

아니라 외부 시스템과도 손쉽게 통합할 수 있다.

기술 전환을 위한 코어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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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레거시 메인프레임을 대규모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가장 유용한 것은 생성형 AI다. 일부 생성형 AI 프로토타입은 1960년대 

작성된 코드를 재작성하도록 훈련시켜, 낡은 코어 시스템이 현대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도록 할 수 있다.18  생성형 AI는 이 외에도 은

행 시스템 현황 평가,19 핵심 전환을 위한 데이터 수집,20 마이크로서비스 기반 앱의 통합 자동화21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클라우드 

이전과 데이터 인프라 강화를 위한 투자 또한 코어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뺄 수 없는 부분이다(그림 1).

그림 1. 생성형 AI로 인해 은행들의 클라우드 및 데이터 투자 증대

참조: 표본수=306명 /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Deloitte 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analysis of data from 2024 Deloitte State of Generative AI survey with 306 Banking & Capital Markets 
leaders fielded in May and June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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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인프라로 클라우드를 활용하지 않으면 AI로 증강된 은행으로 거듭나기 어렵다. 이처럼 클라우드 이전의 규모를 확대하는 작업

은 필수적이지만 갈수록 복잡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는 것이 관건

이다. 또 클라우드 투자를 확대하려면 이전의 용이성, 운영 리스크, 소프트웨어 서비스 중단 시기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목표를 수반

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클라우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재정적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비용을 줄이고 클라우드 투자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

기 위해 클라우드 재무관리(FinOps) 모델을 도입하는 은행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다기능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면 미사용 자원을 추적

하고 약정 기반 할인을 파악하고 자원을 온프레미스(on-premise)로 이전하는 클라우드 복귀(cloud repatriation) 시기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22 최근 클라우드 복귀가 확산되는 추세다. 퍼블릭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워크로드 이전의 장단점을 각각 검토한 결

과, IT 전반 지출과 관련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예산에 대한 감독이 강화됐기 때문이다.23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AI 솔루션을 제

공해 소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은행 업계를 공략할 수 있는 한편, 은행 리더들은 공급업체 종속(lock-in) 문제 등 여러 장단점을 고려해 

관련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일부 은행들은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선의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지속적 클라우드 이전, 효과적 AI 통합을 위한 핵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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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고 현대화된 데이터 없이는 AI로 증강된 은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당수 은행의 데이터 

인프라 현황은 기대 이하 수준이다.24  다양한 데이터 포맷의 분절화 및 양립 불가능성이 심각할뿐 아니라 데이터 수집도 어려워 이질

적이고 복잡한 데이터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몇 가지 노력을 기울이면 AI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배치해 데이터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우선 데이터 준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AI 모델 훈련에 투입될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확보 가능한지, 고품질인지, 적절히 정형화됐는지, 프로젝트 목표에 부합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25  복수의 저장고에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필요

가 있다. 데이터를 집중 제어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이전하면 데이터 통합을 가로막는 사일로(silo)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데이터 

통합 프로세스를 도입해 다양한 데이터 소스 간 장벽을 제거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테크팀이 오랫동안 ETL 프로세스*를 활용해 소

스 시스템에서 얻은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전송했다면,26 역ETL 프로세스를 활용해 복수의 소스에서 얻은 데이터를 판매·마

케팅·고객서비스 소프트웨어로 보내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다.27

AI로 증강된 은행을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데이터 현대화

AI로 증강된 은행은 전 세계적 추세다. 미국 외 지역에서도 코어 시스템 현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 은행들은 현금 없는 거래를 위한 규제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핵심 뱅킹 시스템을 상당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했

다.28 이들은 또한 오픈뱅킹과 전자결제를 위한 고객 인증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29  한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여전히 레거시 시스템에 의존하는 은행들이 다수다. 다만 호주와 싱가포르의 

금융기관들은 기술 업그레이드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30 

전반적으로 신기술, 특히 클라우드 이전 방식을 도입하는 데 있어 여타 국가들은 미국에 뒤처지고 있다.31 이러한 전환 

투자에 계속해서 뒤처지면 시장 입지를 상실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마다 기술 기반 솔루션과 AI에 대한 규제가 상이

하므로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은행들에게는 더욱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도 있다.32 

*ETL(Extract, Transform, and Load)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다양한 소스에서 추출(extract)하고 비즈니스 니즈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환(transform)한 후 분석 
및 저장을 위해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여타 시스템에 로드(load)하는 데이터 처리 방법을 뜻한다.

글로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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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자산운용 부문: AI 배치 본격화

2024년 자산운용 부문에 가장 큰 변혁을 몰고 올 원동력으로 AI 기술이 꼽혔고, 이제 AI 기술 발전은 이미 기대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AI 활용 기회가 여전히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AI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

아내는 것은 많은 자산운용사들의 과제로 남았다. AI 혁신을 실행하려면 내외부 데이터에 대한 분명한 데이터 방침과 더불어 데이터 

거버넌스 및 관리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 관리를 중심으로 조직 전체의 사고 유연성과 민첩함도 중요하다. 과거 여느 때보다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지금, 자산운용사들은 AI 기술을 신중하고 정교하게 통합해야 한다. AI 기술로 효율성을 실현하거나 혁신을 

창출하는 데 뒤처지는 운용사들은 2025년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자산운용에 있어 효율성은 단지 이익 증대 요인에 그치지 

않고 시장 평균을 능가하는 알파(alpha) 성과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한 해다.

자산운용 부문에서 자연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 기술 관련 스킬은 거래 전후 운영 태스크를 수행하는 증권 애널

리스트의 역할과 흡사하다. NLP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더 많은 데이터 소스를 수집해 인간이 요구하는 즉시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33  NLP가 증권 애널리스트라면, 자연어생성(NLG,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은 선임 애널리스트라 할 수 있

다. NLG는 NLP가 준비한 데이터를 인간의 서사로 한층 정교화해 데이터의 목적에 걸맞는 맞춤형 내용으로 정리한다.34  생성형 AI는 

NLP와 NLG가 합쳐져 더욱 뛰어난 창의력을 가지고 태어난 동생과도 같다. 생성형 AI는 사람이 질문을 던지면 글과 이미지, 영상, 멜

로디까지 다양한 형태로 새로운 합성 콘텐츠를 창작한다.35  AI 모델에 최신 뉴스, 재무 공시, 실적 발표, 과거 가격 데이터, 자체 밸류

에이션 모델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입력되면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증권 애널리스트와 포트폴리

오 매니저의 역할이 완전히 변화할 수 있다.

자산운용 부문에서 NLP, NLG, 생성형 AI 등 AI기술은 이미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딜로이트 AI 연구소

(Deloitte AI Institute)가 최근 C-레벨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생성형 AI가 기술과 인적 스킬에서 얻은 가치를 

증강할 것으로 기대됐다. 또 자산운용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관련 스킬로 데이터 분석(76%), 정보 리서치(74%), 앱 개발(69%)이 

꼽혔다.36  또한 응답자 대부분은 생성형 AI 덕분에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64%), 창의력(55%), 팀워크(55%), 유연성 및 회복

력(55%) 등 인적 스킬의 가치가 증강될 것으로 기대했다.37  이어 생성형 AI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개선될 것이라 답한 비율이 57%, 기

존 상품과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 답한 비율이 38%, 사기를 포착하고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 답한 비율이 38%를 각각 기록했다.38  

자산운용 부문에서 AI 배치에 따른 영향은 이처럼 광범위하고 심도 깊다.39 

생성형 AI 붐이 일면서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실험적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일부는 거래 조정, 보안 점검, 포트폴리오 컴플라이언스 모

니터링 등 시간 소모적 프로세스에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40  일례로 캐나다 토론토 소재 부스티드.ai(Boosted.ai)는 최

근 포트폴리오 투자 위임 사항 위반 여부를 리뷰하는 부스티드인사이츠3.0(Boosted Insights 3.0)을 출시했다.41  또 AI는 더욱 풍부

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투자 리서치 프로세스에도 도움이 된다. 2023년 11월 LG AI 연구소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Qraft Technologies)와 제휴해 AI를 기반으로 종목을 채택하는 LQAI ETF를 출시했다.42  LQAI ETF는 투자 

종목을 선택한 후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월간 보고서를 생산해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보완하도록 설계됐다.43  또 AI는 

고객경험(CX)과 투자운용의 효율성도 개선해 비용을 절감하고 운용사들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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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야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Voya Investment Management)는 AI 기반 가상 애널리스트를 개발해 종목 

제안 시 인간 애널리스트를 보완하고 있다.44 

대체자산운용사 리걸리스트(Legalist Inc.)는 자금을 지원할 소송 건을 검색하는 알고리즘 ‘트러플 스니퍼’ 

(Truffle Sniffer)를 개발했다.45 

JP모건자산운용(JPMorgan Asset Management)은 자산운용사와 시장 행태를 분석하고 편향성을 완화할 수 

있는 AI 툴 ‘머니볼’(Moneyball)을 개발했다.46

LTX는 복잡한 채권 관련 질의에 실시간 답변이 가능한 기업용 솔루션 ‘본드GPT+’(BondGPT+)를 론칭했다.47 

BNP파리바(BNP Paribas)는 미스트랄AI(Mistral AI)와 제휴해 고객지원, 판매, IT 등의 AI 활용사례를 

개발했다.48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코드를 작성하는 생성형 AI 툴을 개발해 개발자 효율성을 20% 개선했다.49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고객과의 대화에서 수집, 정리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맞춤형 제안과 향후 투자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AI@모건스탠리디브리프(AI@Morgan Stanley Debrief)를 출시했다.50

자산운용사들은 신속하게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생성형 AI 솔루션을 도입해 직원 생산성을 증강하고 고객 만족도를 개

선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의 생성형 AI 솔루션 시범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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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이점은 무수히 많지만 자산운용 업계의 도입 수준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2025년 AI의 가치와 잠재력을 100% 실현하기 위해 자

산운용사들은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51 또한 AI 투자 비용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

요하다.52  이러한 과제들 속에서 AI 도입 규모를 효율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음의 행동전략을 제시한다.

유행을 따르기보다 실리를 추구하라

AI 기술은 발전 속도가 워낙 가팔라 운용사들이 효율적인 규모 확대의 경로를 정하기가 어렵다. 

리스크와 실질적 이득, 규제 적합성, 이행 용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우선순위 파악 없이 수

많은 활용사례들을 무턱대고 이행하면 최적의 결과를 얻기 힘들다.53  실질적이고 이행 가능한 AI 

전략을 수립해 적은 규모의 실험적 도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된 리스크 관리 접근법을 이행하라

AI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대하려면 첫 단계로 전사적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이행해 기존 리스크

뿐 아니라 새로운 리스크와 더불어 거버넌스와 관리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한다.54  AI 기술이 가

파르게 발전하는 만큼 새로운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 평가도 반복할 필요

가 있다. 이 때 정확하고 비편향적인 데이터를 AI 모델에 입력하면 이러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

화할 수 있다. AI 기술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인간의 감독이 여전

히 필요하다. 또한 AI 관련 국내외 법 규정과 이러한 규정을 이행 및 감독하는 주체가 아직 확실하

게 정립되지 않은 것도 중대한 리스크로 남아 있다.55 

생성형 AI를 기존 AI 이니셔티브에 통합하라

기존 AI 이니셔티브에 생성형 AI 활용사례를 통합하면 AI 도입 규모를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56  

스테이트스트리트알파(State Street Alpha)는 낡은 데이터베이스와 스프레드시트, 고립된 데

이터 스토어가 AI의 이점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을 인식하고, 조직 내 기술 도입 현황을 상향

식으로 평가해 직접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57  TIAA는 소득 교육 및 서비스 개발, 투자 리서치, 

인력 경험, 웹사이트 기능성, 사이버보안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플랫폼을 최

근 론칭했다.58  이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레거시 시스템 전환 이니셔티브에 생성형 AI를 통합

하면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AI 기반 효율성을 성공적으로 개선하는 행동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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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전문가 조직(CoE)을 만들어 신뢰를 구축하라

기존 인력의 스킬 향상과 더불어 과거와 다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생성형 AI CoE를 구축

하면, 각기 다른 AI 스킬을 가진 직원들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부들 사이 AI 프로젝트 이행의 책

임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AI 프로세스의 규모 확대로 가치를 얻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AI 프로세스를 외부 조직이나 투자자들에게 공개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통합적 테스트 단계를 

거쳐야 거버넌스 및 규제의 역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59  이때 생성형 AI CoE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면 새로운 기술 도입에 따른 

규제 요건과 이해당사자 신뢰를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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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보험 부문: 
사업모델에 AI 내재화

보험 업계 전환 여정의 중요한 퍼즐은 첨단 기술 역량을 사업모델에 효율적으로 내재화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수년간 AI 툴을 도입

해 왔지만, 보험사 리더들은 최근까지만 해도 조직 전체에 AI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데 주력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다양한 생성형 AI 툴이 범용화되면서, AI판 ‘아이폰 모멘트’(iPhone Moment, 2007년 아이폰 출시 당시의 놀라

움)를 맞이하게 됐다.60  무료 공개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대중의 호기심도 증폭하면서 범산업적, 대중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

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류가 생성형 AI의 진정한 혁신력에 눈을 뜨고 있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가장 강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보험 산업조차 생성형 AI와 관련해 변곡점에 이르러, 다양한 계획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딜로이트가 2024년 6월 미국 보험사 임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 응답자 76%가 1개 이상의 자사 사업부서에서 생성

형 AI를 도입했다고 답했다.61  테크 인력이 풍부하고 첨단기술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보험

사들이 AI와 생성형 AI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고 있다.62   홍콩 소재 생명보험사 AIA그룹(AIA Group)은 기초적 테크 및 데이터 전환 투

자에서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기술을 판매, 운영, 고객 서비스 전반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했다.63  중국 선전 소재 핑안 보험

사(Ping An)는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Tencent)에 이어 전 세계에서 생성형 AI 기술에 대한 특허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64 

상당수 보험사들이 여전히 AI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일부는 보험금 청구 및 고객 서비스 등 핵심 부문에 생성형 AI를 도입하

고 있다. 이러한 활용사례는 단기 내 위험/보상 평가를 개선하고 규모 확대 기회도 창출해, 규제 정립에도 도움이 되고 보험 산업 내 생

성형 AI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 역할을 한다. 딜로이트 서베이에 따르면, 보험사 임원들은 판매, 리스크 관리, 보험금 청

구 관리 등을 생성형 AI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부문으로 꼽았다.65 

생성형 AI의 도입 규모를 성공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가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향후 수년간 효율성을 강화하고 고객과 

직원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직접적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것보다 중요해질 수 있다. 딜로이트 서베이에서 대부분 응답자들은 현재

와 미래 생성형 AI 이니셔티브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수익성과 더불어 고객 질의 대응의 효율성, 직원 만족도 등을 핵심 지표

로 삼을 것이라 답했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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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델 학습을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면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 딜로이트 서베이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대규

모 도입을 위한 우선 과제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품질, 내외부 데이터 통합이 꼽혔다.67 

보험사들은 분석과 디지털 역량을 위해 지난 10년간 데이터 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축해 왔으나, 이제는 AI 도입을 지원하고 규모를 확대

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실시간 처리 및 일괄 처리를 지원하는 데이터 통합이 필요하다. 

또한 가격 최적화, 사기 감지, 고객 세부화, 전주기 가치 등 활용사례를 지원하는 데이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상품을 개발하

는 것도 확산되는 추세다. 대규모 데이터 저장고 대신 특정 비즈니스 니즈에 맞춘 다중화 시스템에 기반한 데이터 메시 아키텍처(data 

mesh architecture, 분산형 데이터 관리 방식)를 구축하면 이러한 데이터 상품을 한층 개선할 수 있다.

효과적인 AI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엄격한 데이터 관리와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AI를 도입하는 조직은 AI의 환각과 데이터 편향성 등 

수많은 리스크에 노출되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와 인벤토리를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적극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

리는 규제 컴플라이언스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면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위한 조직문화

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원들 사이 책임감 있는 AI 활용을 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서베이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AI 툴이 제공됐

을 때 고용주에 대한 공감능력과 인간성이 2.3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68  AI 이니셔티브가 성공하려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므로 조직이 자체적 전략을 수립해 인적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사업 성과를 얻기 위해 직원을 이용하는 대신 직원

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증강할 수 있도록 조직이 도와야 한다.69  결국 직원들이 거부감 없이 AI의 도움을 받아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AI 이니셔티브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딜로이트 서베이에서 생성형 AI 도입에 대해 조직의 준비 수준을 묻는 질문에 보험사 임원들은 인력 확보와 기존 인력의 AI 스킬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70  이에 따라 대다수가 새로운 AI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인력 전략과 조직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상당수 보험사들이 스킬 기반 프레임워크로 전환과 다기능 협업 촉진 등 AI 이니셔티브를 보강하기 위한 장기적 구조 변화를 이미 이행

하고 있지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우선 테크 인력이 부족하다. 딜로이트 서베이에서 보험사 임원들은 장기적 AI 도입을 위한 준비 노력의 일환으로 신규 채용 시 디지털 

문해력과 AI 지식 수준을 우선시하는 것을 인력 관리의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71  단순 업무가 점차 자동화되고 있는 만큼, 테크 스킬 외

에도 상상력, 호기심, 공감능력, 분석적 사고 등 인적 역량도 채용 시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테크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많은 보험사들이 AI 자체를 교육 수단으로 삼아 기존 인력 개발에도 집중

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리히 보험사(Zurich)는 애널리틱스 기술을 활용해 직원들의 현재 스킬과 미래 필요한 스킬을 점검하고 학

습 및 개발 과정을 설정한다.72  단기 내에 인력을 확보하거나 내부 인력 개발이 힘들다면 아웃소싱이나 공유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AI 기술에 대한 보험사들의 투자 열기가 뜨겁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력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 산디 수흐라다(Sandee Suhrada) 딜

로이트 컨설팅 파트너는 “AI의 영역에서 기술과 인력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보험사들은 인력을 위해 인력에 의해 AI 기술을 구축

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전략의 기본은 올바른 데이터와 거버넌스 구축

AI로 성장 기회 잡으려면 인력과 조직문화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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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산업용 부동산 부문: AI 혁명에 대비

2025년 설문조사 결과, 상업용 부동산 업계의 AI 도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가 AI 프로세스와 솔

루션에 대해 연구 중이며 시범 도입 또는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6%에 달했다. AI 시범 도입이나 조사 단계

에 있는 기업들은 주로 회계 및 보고(37%)에서 AI 활용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어 재무 계획 및 분석(36%), 리스크 관리 및 내부 감사

(34%)에 집중하고 있다. 반면, 초기 도입 또는 전면 도입 단계에 돌입한 기업들은 우선순위가 다소 다르다. 이들은 재무 계획 및 분석

(43%), 리스크 관리 및 내부 감사(37%), 자산 운영(35%)을 주요 적용 분야로 꼽으며, 회계 및 보고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영역으

로 간주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에서 AI 도입의 이점은 다양하며, 자동화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73  예를 

들어, 임대료 상승을 예측하거나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능력은 AI가 CRE 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치를 보여

준다. 다음은 AI가 CRE 분야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몇 가지 예시다:

뉴욕 기반의 벤처캐피털 회사인 알파카RE(Alpaca RE)는 부동산 재가격 조정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투자 

플랫폼을 선보였다.74  이 플랫폼은 거래 기록에서 고유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며, 이를 통해 직원들은 데이터를 수작

업으로 정리하는 대신 특정 거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회사 JLL은 자체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인 JLL GPT를 최근 공개했다. 이 모델은 공간 활용 대시보

드 작성과 통찰력 도출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투자자를 위한 가격 모델링 및 예측, 임대 거래 매칭 기능까지 제

공할 가능성이 높다.75 

AI 도입은 부동산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

업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AI 활용이 더 성숙 단계에 접어든 기업의 응답

자들은 자사 인력 규모가 향후 12~18개월 내 AI 초기 도입 단계에 있는 기업들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2).

부동산 산업에 도래한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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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응답자의 97%가 AI 기반 솔루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초기 도입 단계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28%에서 2024년 40%로 12%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데이터 품질과 신뢰성 문제는 여전히 AI 도입의 규모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한다. 부동산 데이터는 그간 표준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고, 데이터 단편화 문제도 여전히 흔히 나타

난다.76  AI 결과의 효과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따라 좌우된다.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는 AI가 생

성한 콘텐츠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동산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인식하

고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AI 도입의 규모 확대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데이터 

준비 상태와 보안, 기밀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AI의 근간은 여전히 데이터

그림 2. AI 도입 초기 단계를 벗어난 기업들은 2025년 인력 증대 계획

귀사는 현재 임직원 수와 비교하여 향후 12~18개월 내 직원 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참고: 수치는 반올림으로 인해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Deloitte 2025 commercial real estate outlook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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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부동산 기업들 중 상당수가 AI 도입을 위해 데이터 준비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데이터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정책 또한 견고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4%에 불

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엿보인다. 응답자의 88%는 향후 12~18개월 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

업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거나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51%는 추가 투자의 주요 목표로 AI를 활용한 

프로세스 자동화를 꼽았으며, 이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흐름 속도 개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AI 도입

과 활용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필수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부동산 업계는 여러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AI 도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AI 도입이 앞선 기업의 응답자 중 47%는 AI가 ‘변혁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지만, 이러한 사례는 여전히 소수에 그친다. 대부분의 부동산 기업은 AI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를 해결

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3%는 구현 과정에서의 어려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 또는 혼재된 결과를 극복해야 할 주요 문제로 꼽았

다. 이는 AI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

특히 생성형 AI 도입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절반(50%)은 이 기술의 혜택을 완전히 실현하기까지 1~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

다봤다. 반면, 이미 생성형 AI를 통해 점진적이거나 변혁적인 성과를 경험하고 있거나 실현 중인 응답자들 중 40%는 앞으로 1년 내 목

표를 달성했거나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으며, 39%는 1~3년 내에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그림 3).

생성형 AI 도입 준비 현황

그림 3. 선도적 AI 활용 기업, 목표 달성 속도 가속화 기대

귀사의 현재 생성형 AI 통합 경험을 기준으로,
생성형 AI 이니셔티브에서 가시적인 성과나 혜택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참고: 수치는 반올림으로 인해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Deloitte 2025 commercial real estate outlook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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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신뢰성, 보안성, 접근성, 체계성을 점검해야 한다.77 이를 위해 기업은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확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데이터의 출처를 철저히 검토하고, 데이터 제휴를 통해 협력할 파트너를 찾

으며, 대규모 데이터 정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를 한곳에 통합해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윤리적 제약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AI 활용 목표를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실

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보안과 기밀성 관리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 생성형 AI 도입 확대를 저해하는 가장 큰 도

전 과제로 지목되었다.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고 선제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 내에서 큰 변화를 도입할 때는 체계적인 변화 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경우, 변화 관리는 

사후 고려 사항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직 전반에 걸쳐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한다.78 AI 도입은 기존 업무 방

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업용 부동

산 기업들이 변화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79 

① 목표 설정: 변화의 방향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주도할 리더를 선정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② 전략 수립: 업계의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설계한다.

③ 실행 단계: 변화 프로그램의 의도와 계획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

공한다.

④ 성과 측정 및 피드백 반영: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성공과 도전 과제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한다.

AI 도입은 데이터 준비 부족과 같은 즉각적인 도전 과제를 안고 있지만, AI가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은 무수히 많다. 부동산 업계

는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재정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은 부동산 기술 환경을 혁신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딜로이트가 제시하는 액션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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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Contact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의 

전문가들은 은행, 보험, 증권, 캐피탈, 신용카드,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에 대한 축적된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최신 데이터베이

스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심도 있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산업에 특화된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으

로써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Deloitte Korea On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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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hyuchang@deloitte.com
02-6676-1168

장형수 파트너

금융기관 회계감사

Internal control 및 compliance 업무

경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경영정상화 업무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

byoshin@deloitte.com
02-6676-1225

신병오 파트너

금융기관 외부감사 및 회계자문

국내 선도 보험사 IFRS 17 도입 전략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기타 경영실사 및 경영전략 컨설팅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

homin@deloitte.com

sgong@deloitte.com

muchang@deloitte.com

02-6676-2319

02-6676-1264

02-6676-1118

민홍기 대표

공선희 파트너

장문보 파트너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리더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리더

금융기관 K-GAAS/PCAOB 외부감사

은행 Private accounting

금융기관 내부통제 자문

금융기관 책무구조도 자문

금융기관 외부감사 및 회계자문

금융기관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tajo@deloitte.com
02-6676-3322

조태진 파트너

금융지주 K-GAAS/PCAOB 외부감사 

금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통합서비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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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park@deloitte.com
02-6676-1159

박재철 파트너

은행, 증권 등 금융기관 외부감사 및 PCAOB 감사

금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금융기관 Private Accounting 및 회계자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wnoh@deloitte.com
02-6676-1276

노원래 파트너

국내 주요 금융기관 감사

은행 Private Accounting

IFRS17 시스템 구축 컨설팅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sunhkim@deloitte.com
02-6676-1117

김선호 파트너

금융기관 외부감사 및 회계자문

금융기관 내부통제 진단 및 개선

금융기관 책무구조도, 준법지원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구축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wookim@deloitte.com
02-6676-1151

김우람 파트너

금융기관 외부감사 및 회계자문

금융기관 Private accounting

금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kitpark@deloitte.com
02-6676-1270

박기태 파트너

금융기관 IFRS 외부감사

금융지주 및 보험사 회계정책 도입 자문

금융기관 회계자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jaekim@deloitte.com
02-6676-1175

김재현 파트너

품질관리실 금융상품 담당

금융기관 IFRS 회계감사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daekwon@deloitte.com
02-6676-1327

권대현 파트너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금융기관 IFRS 외부감사

금융기관 내부통제 자문

금융기관 회계자문

kyounghkim@deloitte.com
02-6676-1230

김경호 파트너

딜로이트 디지털 자산센터 센터장

금융기관 Private accounting

국내외 금융기관 외부감사 

IFRS17 도입 전략 및 영향분석 컨설팅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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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shin@deloitte.com
02-6676-1231

신금호 파트너

금융기관 IFRS 외부감사

금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IFRS9 시스템 구축 자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hyunlee@deloitte.com
02-6676-1268

이형남 파트너

Fintech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 자문

XBRL(국내, SEC, ESMA) reporting 및 분석 자문

금융기관 Data analytics 자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youyoo@deloitte.com
02-6099-4368

유영경 파트너

금융기관 Private Accounting/보험사 감사

금융기관 파생상품/헷지회계

IFRS17 도입이후 전략 컨설팅

금융기관 ESG 공시 자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kiwcho@deloitte.com
02-6099-4287

조기욱 파트너

경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등 경영관리 자문

관리회계, 영업회계 시스템 구축 자문

각종 금리, 수수료 등 Pricing 체계 수립 자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mychoi@deloitte.com
02-6676-3097

최명식 파트너

금융기관 IFRS 외부감사

금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금융기관 회계자문 및 결산지원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hheo@deloitte.com
02-6676-1180

허호영 파트너

보험사 IFRS17/IFRS9 시스템 및 회계정책 구축 자문

국내 주요 금융기관 감사

보험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yhan@deloitte.com
02-6676-1257

한유기 파트너

국내 선도 보험사 IFRS17/IFRS9 시스템 및 회계정책 구축 자문

보험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금융기관 실사 및 구조조정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회계감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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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리부문

경영자문 부문

syeum@deloitte.com
02-6676-2125

염승원 파트너

자금세탁방지(AML) 및 제재(Sanction) 관련 자문

무역금융 자금세탁방지(TBML) 관련 자문

금융기관 부정조사 및 방지 프로세스 및 감사시스템 구축 자문

정기 금융정보교환(FATCA/CRS)관련 자문

금융기관 내부통제 및 데이터분석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경영자문 부문 

jjang3@deloitte.com
02-6099-4843

장지식 파트너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금융제재(Sanctions) 필터링 솔루션 구축 컨설팅

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FATCA/CRS) 업무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경영자문 부문 

jaeyulee@deloitte.com
02-6676-1093

이재엽 파트너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보험계리부문

보험 회계(IFRS17) 컨설팅

자본 감독규제(K-ICS, Solvency II, ICS, 내부 모형 등) 컨설팅

보험사 가치평가 / 보험업 전략 자문

dongylee@deloitte.com
02-6676-2304

이동영 파트너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경영자문 부문 리더

금융기관 M&A 자문

금융기관 해외 자회사 인수 자문

금융기관 COVID-19 관련 기업평가 및 구조조정

wooglee@deloitte.com
02-6676-2206

이우근 파트너

보험사 통합 관련 컨설팅 및 재무통합 시스템 구축 컨설팅

보험회계(IFRS17) 컨설팅

보험사 가치평가 및 감사 지원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보험계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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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jung@deloitte.com
02-6099-4814

정민강 파트너

금융기관 자금세탁방지 자문

금융기관 금융제재 준수 자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경영자문 부문 

yookang@deloitte.com
02-6676-2960

강유석 파트너

금융기관 신용/ALM 리스크 산출 업무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금융기관 규제 및 내부자본 관리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리스크자문 부문 

junepark@deloitte.com
02-6676-2917

박준홍 수석위원

Libor Transition 및 금리, FX 컨설팅

전략적 자산배분 및 시뮬레이션 컨설팅

바젤 FRTB 및 KICS 등 금융규제 컨설팅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리스크자문 부문 

hojang@deloitte.com
02-6676-1428

장호 파트너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매각 및 평가 자문

구조조정 기업 실사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경영자문 부문 

kyungsichoi@deloitte.com
02-6099-4442

최경식 파트너

금융기관 운영리스크 관리 자문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진단 및 개선 

책무구조도 도입 및 운영 자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리스크자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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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부문

jisukpark@deloitte.com

dlee31@deloitte.com

02-6676-3722

02-6676-1963

박지숙 파트너

이동기 파트너

금융기관 운영혁신 컨설팅

금융기관 IT전략 컨설팅

금융기관 EA ( Enterprise Architecture ) 및 
응용 Architecture 수립 컨설팅

Blockchain & Digital Assets 리더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모델 / 사업화 자문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관리체계 / 내부통제 자문

Internal control, Internal audit 자문 및 IT audit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컨설팅 부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컨설팅 부문

bonjkoo@deloitte.com

sungbyun@deloitte.com

bujun@deloitte.com

02-6676-3636

02-6676-3049

02-6676-2357

구본재 파트너

변성욱 파트너

전범수 파트너

금융 비즈니스 전략 

Digital CX, My Data & Big Data 컨설팅

보험 / 증권 Biz & IT Consulting

PI / ISP / CX & UX / PMO Consulting

DT (Digital Transformation) / Service Design / 
Requirement Design G60

보험사 PI / ISP, PMO, 디지털 혁신 컨설팅

보험사 IT 아키텍처 개선 컨설팅

단종 보험사 설립 및 시스템 구축 자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컨설팅 부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컨설팅 부문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컨설팅 부문

anghyan@deloitte.com
02-6676-3625

안상혁 파트너
금융산업통합서비스그룹 
컨설팅 부문 리더

금융(은행/보험) 운영혁신 Operation Transformation/PI

Risk & Compliance(은행/증권 FR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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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eem@deloitte.com

kchoi@deloitte.com

02-6676-1785

02-6676-2439

임지훈 파트너

최국주 전문위원

금융기관 세무조정 및 세무자문

금융기관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금융기관 세무조정 및 자문

금융기관 합병 분할/인수 관련 세무자문

금융기관 세무진단/세무조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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